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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선생님의 삶을 한 번도 눈으로 본 적이 없지

만 선생님의 삶을 직접 눈으로 본 듯 깨달을 수 있

었던 이유는 오로지 말씀으로 선생님을 만나고 있었

다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늘 “말

씀이 나다. 말씀이 주님이다. 말씀으로 나를 만나는 

것이다.”하셨던 말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영으로, 

정신으로 만나는 것이 육 만난 것보다 더 깊다.”말씀

하셨는데 그 말은 곧 육으로 만나는 것보다 말씀으

로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더 깊다는 말임을 깨달아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 성자 주님의 말씀 *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육의 눈으로 보더라도 

심정으로 보지 못한다면 

차라리 보지 않음이 더 나았지. 

너의 주관대로 육적인 눈으로 

선생을 판단해 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진정 알아야 한다.

말씀으로 정확하게 

선생의 심정과 나의 심정을 보아라. 

말씀으로 만나자. 

말씀으로 소통하자. 

말씀은 너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다. 

선생의 말 한 마디로 

영의 운명, 육의 운명이 좌우된다. 

왜냐하면 선생의 말은 

곧 나 성자의 말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분별하여라. 

너의 마음속에 있는 선과 악도 

말씀으로 쪼개 내어라. 

말씀을 생명시해야 한다. 

왜인 줄 아느냐. 

말씀은 너희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 선생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목숨을 내어 놓고 

그 중국이라는 나라에서도 

또 지금 있는 곳에서도 

절대 포기치 않았던 것이 말씀이었다. 

너희에게 말씀이 없다면 살아남지 못함을 

선생은 진정으로 깨달았기에 

그리도 말씀을 포지치 않은 것이다.

너희는 기도하여라. 

말씀을 진정 생명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너희의 마음 그릇에 생명수 같은 말씀을 

깊이 담아 낼 수 있는 심정을 달라고 기도하여라. 

기도하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꾸준함으로 말씀을 듣자. 

당장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당장은 깨닫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하는 정신으로 

끝까지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따라와라. 

끝까지가 답이다. 

너희의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에 있어서 

끝까지 하라는 말이 나의 답이다.

나와 선생과도 말씀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으로 사랑하는 것이 영의 사랑이다. 

마음의 사랑이다.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서 사랑하는 것이다.

네가 선생의 삶을 

한 번도 육의 눈으로 본 적이 없어도 

선생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 너의 가슴에 박혀 

선생을 사랑하게 된 것이다. 

곧 말씀으로 선생을 만난 것이다. 

말씀으로 선생의 삶을 본 것이다.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하게 된 

너 자신이 증거자다. 

사랑의 증거자이다.

마음의 사랑은 보이지 않지. 

너무나 귀하고 귀해서 

아무나 볼 수 없게 숨겨 놓았다. 

너의 마음속에, 너의 뇌 속에 깊이 숨겨 놓았다. 

그래서 깊이 숨겨져 있던 사랑을 



말씀으로 발견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말씀에 깊이 서 있지 않은 자,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한 자이다. 

그러니 그리도 쉽게 무너지지.

나를 위해 또 선생을 위해 

아직까지도 목숨 다해 사랑할 자신이 없는 자 

또 세상의 것에 미련이 남은 자들은 

당황해 하지 말고 진정으로 말씀을 배워라. 

뿌리 깊은 말씀을 다시 배우자.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확히 배우고 나면 

너는 나와 목숨 다해 

미련 없이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안녕.


